
이익공유제, 대기업 참여 “빨간불”
1월17일 동반성장위 회의에 대기업 불참 … 데스크탑PC 선정 논의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대기업 측 위원이 모두 불참했다.

동반위는 12월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도입을 반대한 대기업

측 대표들이 모두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심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짓기로

함에 따라 1월17일 2012년 제1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고 나머지 16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의 보이콧은 사회적 책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

한 대기업이 동반위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무수히 밝혔는데도 대기업은 검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전경련과 대기업이 한국 사회의 리딩 그룹으로써 책

임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1월17일 회의를 통해 데스크톱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와 함께 창조적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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